
1 9 2 2년 봄에 모스크바 민족
대회에서 돌아온 후의 권애라
의 1 9 3 0년 전후까지의 행적은
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다. 이
기간에 대한 권애라의 기록은
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누
구에게 남겨 전해오는 것도 없
다. 다만 산수 이종률의‘김시
현 선생과 그 영부인의 전기’
에서 그 편린을 찾아 유추해보
는 수밖에 없다. 그 전기의 9
항‘심야의 독서와 폭탄제조’
에서 이종률은 권애라와 김시
현의 결혼생활을 다음과 같이
적고 있다.

일제의 박해 때문에 살지 못
하고 고향에서 추방되어 나가
는 우리 겨레에게는 남부여대
男負女戴라는 말이 있게 되었
다. 남자는 떨어진 누더기와
기타 가산을 한 뭉치 짐으로
만들어 걸머지고 그 짐위에 어
린 자식을 앉히고 걷고 여자는
냄비와 바가지쪽을 머리에 이
고 정처없이 떠나다님을 말한
다. 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이
말은 어감에 있어 너무 절실하
고 절박함이 있다. 남경여취男
耕女炊라는 말은 함께의 노고
가 내포되어 있으나 따뜻한 정
서감이 없지 않다. 남자는 밭
을 갈고 아내는 집에서 밥을
지으며 살림을 한다는 말이니
중세성中世性과 세민성細民性
이 있으나 박해와 추방의 생활
에 비하면 아늑한 맛이 깃들어
있다. 허망한 전설이지만 하늘
에는 남녀의 두 별이 있는데
하나는 소를 몰아 밭을 가는
견우성牽牛星이고하나는 베를
짜는 직녀성織女星이다. 두 별
은 은하銀河의 하남河南ㆍ하북
河北에 갈라져 있어 사모는 간
절한데 서로 건널 방도가 없어

애태우는 사이이다. 여기에 동
련同憐의 정을 가지게 된 까치
들이 1년에 1차 칠월칠석七月
七夕 전날이면 은하수로 올라
가 다리를 놓아주고, 그러면
당일에 남자 견우는 밭갈던 쟁
기를 놓고, 아내 직녀는 베짜
던 북을 멈추고 나와 은하수
맑은 물에 목욕하고 까치가 놓
은 다리로 건너가 만나 서로
사랑을 나누는 것이다. 그러나
이같은 1년1차의 기약도 없는
직녀성 권여사와 견우성 김선
생은 추방되어 유랑하는 동포
들의 비통을 가슴에 안은 채
조국광복만을 칠석처럼 기다릴
수밖에 없었다. 그러면서 한분
은 소주蘇州에서 밤이 깊도록
조국광복 투쟁에 이론적 무장
을 위한 독서에 매진하고 한분
은 상해上海에서 밤이 깊도록
사모의 여념이 없이 일제의 심
장을 격파하기 위한 폭탄 제조
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.
상해로 돌아온 김선생은 폭

탄제조를 위한 자금조성에 먼
저 착수했다. 대한민국 임시정
부의 활동기금으로 모처에서
보내온 돈 제1차 4 0만원圓, 제
2차 2 0만원중 5만원을 받아 가
지고 기타 가능한대로 더 돈을
모아 폭탄을 제조케 되었고 기
술지도는 독일인 공학박사 모
씨였고 노무는 김선생을 위시
한 독립혁명투사들이었다.
폭탄은 시계장치에 의한 고

성능의 것으로서 이를 일러 시
계폭탄이라 하는데 성능의 우
수함이 동양에서는 일찍이 없
던 것이었다. 한 지하실 창고
에 제조해 쌓아둔 폭탄은 실로
혁명적 정신과 노고의 결정으
로서 눈을 깜박이듯 무장력을
과시하는 듯했다. 들여다보는
김선생과 동지들의 입가에는

쾌한 웃음이 흘렀다.
이같은 폭탄 제조를 김선생

등이 끝낸 것은 1 9 2 3년(실은
1 9 2 2년) 초겨울이었다. 이렇게
제조된 폭탄은 1 9 2 4년(실은
1 9 2 3년) 1월에 김상옥金相玉
의사의 의거에 의해 서울에서
쓰였고 동년 9월(실은 1 9 2 4년
1월)에는 김지섭金祉燮 의사의
의거로 일본 동경東京에서 터
진 이중교二重橋 폭탄사건에
쓰였다. 그리고 그 폭탄의 대
부분은 서울로 반입되어 총독
부ㆍ일군사령부ㆍ동양척식회
사東洋拓植會社 등 일제기관을
폭파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.

김시현이 이처럼 위태롭고
중요한 몫을 상해에서 맡아 하
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어디
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처지는
못되었을 것이다. 김시현이 상
해에서 이런 일에 몰두하는 동
안 권애라는 소주에서 학업에
열중하지 않았나 추측된다.
권애라의 당시 신분은 상해

에 있는 애국부인회원이었는데
그 대표로서 모스크바 민족회
의에도 다녀온 바였다. 그러나
그 부인회에서 어떤 지위나 직
임을 맡고 있었는지는 알려진
것이 없다. 권애라는 이 애국
부인회에 대해 상당한 애착과
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해
방후와 만년에도 자기 소속 출
신이 애국부인회라고 주변인에
게 말했다고 한다. 이 애국부
인회는 3ㆍ1운동 직후에 조직
된 애국운동 여성단체이다. 3
ㆍ1운동으로 많은 기독교인이
투옥되자 옥중의 지사와 그 가
족의 원호를 목적으로 황해도
재령載寧의 명신여학교明信女
學校 교사 오현관吳玄觀, 군산
群山의 에메리불덴여학교교사
오현주吳玄洲, 세브란스병원
간호부看護婦이정숙李貞淑 등
이 조직한 단체로 처음에는 혈
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
人會라 하였다. 연금捐金을 모
집하여 애국지사의 식사를 차
입하고 각지에 지부를 두어 독
립운동에 참가하며 상해 임시
정부를 원조하기 위해 자금모
집 운동을 전개하였다. 그러면
서 이병철李秉徹ㆍ임창준林昌
俊이 지도하는 대조선독립애국
부인회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
국부인회로 개칭하여 회원 확
장에 노력하였다. 이러한 애국
부인회가 국내에서 많은 사람
이 활동하다 체포되어 자연히
해체되었다. 상해에 있는 애국
부인회는 처음에는 지부와 같
았으나 본국에서 그 본부가 해
체됨에 따라 상해의 지부가 본
부역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
측된다. 그러나 본국에서 부인

회 조직이 해체되어 그 자금지
원을 받기 어렵게 되고, 그에
따라 처음에 임시정부가 부인
회의 자금지원을 받던 것이 바
뀌어 부인회가 임시정부의 지
원으로 유지되게 되었을 것으
로 보인다. 그런 여건으로 애
국부인회에서 상당한 지위에
있었을 권애라가 상해에 있지
못하고 다른 국제 선교계통의
연줄을 타 소주에 가 전접하게
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.
상해와 소주는 2 0 0여리가 상

거해 있는 곳이다. 요즘같은
교통편으로는 한두 시간 거리
이지만 1 9 2 0년대 중국대륙의
사정으로서는 신혼부부가 휴일
등을 이용해 왕래할 수 있는
거리가 아니었다. 결혼 당시부
터 노년에 사별할 때까지 김시
현은 권애라를‘동지同志’라고
불렀다 한다. 부부의 연을 맺
었지만 아내와 지아비로서의
평생동지이기보다는 독립운동
을 위한 사생동지死生同志를
지향했던 것이다. 두 사람의
결혼의 결과로는 그들의 유일
한 혈육 김봉년金峰年이 이해
1 9 2 2년에 태어난다. 결혼한 당
년에 그들 사이에서는 이 아들
하나만이 태어나고 무슨 연유
이든 이후로 더 이상의 자녀가
생산되지 않는다. 그리고 본국
에서는 김시현의 본부인 김오
월金梧月이 이로부터 8년 후인
1 9 3 0년에 소생 없이 별세하였
다. 그리고 소주에서 태어난
김봉년은 그곳에서 양육될만한
여건이 못되어 유년기부터 그
외가가 있는 개성으로 보내져
자라게 되었다. 언제 어떤 경
로로 어린 김봉년이 개성 외가
로 보내졌는지는 알 수 없다.
대개 이유기를 전후한 강보의
영아로서 어머니 권애라가 직
접 데리고 가 개성의 친가에
양육을 맡겼을 것으로 추측된
다. 이럴 때 의열단원으로 상
해에 있으면서 폭탄 제조에 몰
두하던 김시현은 어디에 살림
을 꾸리고 처자를 돌볼 형편이
아니었다.
학자들은 이때 상해에서의

폭탄제조사업이 김원봉金元鳳
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쓰고
있으나 김시현의 유족은 이를
주도한 것이 김시현이라고 주
장하였다고 한다. 이는 이 일
을 당시 의열단에서 주도하였
는데 김원봉이 그 의열단의 단
장인 의백義伯이었던 때문에
그 대표자로 인식된 바일 터이
고 실제의 일을 김시현이 책임
으로 수행했을 수도 있을 것이
다.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
은 1 8 9 8년생으로 김시현보다
1 5세가 연하이다. 호가 약산若
山이고 최림崔林ㆍ이충李�ㆍ
진국빈陳國斌ㆍ천세덕千世德
등 네 개나 되는 변성명을 가
지고 쓰던 그는 1 9 1 6년에 중국
으로 가 독일어 등을 배우고
1 9 1 8년에는 김약수金若水ㆍ이
여성李如星 등과 남경南京의
금릉대학金陵大學에들어가 수
학했고 1 9 1 9년 3ㆍ1운동이 일

어나서는 귀국하는 김약수ㆍ이
여성 등과 헤어져 만주의 길림
吉林을 거쳐 서간도西間島에서
폭탄제조법을습득하며 일제와
의 무장투쟁노선을 분명히 하
였다. 그러면서 1 9 1 9년 1 2월에
만주에서 윤세주尹世胄ㆍ이성
우李成宇ㆍ곽경郭敬ㆍ강세우
姜世宇 등과 의열단義烈團을
조직하여 그 단장이 되는데 이
때에 김시현도 거기에 참여했
던 것이다.
이처럼 김원봉이 조직한 의

열단은 이른바 암살대상으로
칠가살七可殺이라는것을 정했
는데 이는 조선총독 및 총독부
고관, 군부 수뇌와 매국적 친
일파 거두 등이었다. 의열단은
또한 본거지를 만주와 남경ㆍ
상해 등지로 옮겨 전전하면서
국내의 경찰서 폭파와 요인 암
살 등의 무정부주의적 투쟁을
지속하였다. 6년 가까이 의열
단장으로서 대규모 암살계획
및 경찰서ㆍ동양척식회사등에
대한 폭탄투척 사건 등을 지휘
조종하며 테러에 의한 투쟁을
계속한 김원봉은 1 9 2 5년에는
상해의 황포군관학교黃浦軍官
學校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투
쟁노선을 변경하기도 하고
1 9 2 7년에는 중국 국민당國民黨
의 북벌北伐에 합류하기도 하
며 1 9 2 9년에는 상해에서 정치
학교를 개설했다. 1932년에는
중국 국민당계의 도움을 받아
남경에서 조선인혁명청년간부
학교를 창설했으며 1 9 3 0년 경
에는 북경에서 조선공산당 맑
스레닌파의 안효구安孝駒와제
휴하여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
결성하고 레닌주의정치학교를
개설하며 기관지‘레닌’을 발
간하기도 하였다. 1933년에는
대일전선통일동맹對日戰線統
一同盟을 결성하여 혁명세력의
결집을 꾀하고 1 9 3 5년에는 신
한독립당ㆍ한국독립당ㆍ대한
독립당ㆍ조선혁명당ㆍ의열단
의 5개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
민족혁명당을조직하였는데 이
것이 1 9 3 7년에 조선민족혁명당
으로 개칭되었다. 그리고 1 9 3 7
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무
한武漢으로 가서 조선민족혁명
당이 중심이 되어 전위동맹ㆍ
혁명자연맹ㆍ민족해방연맹 등
단체와 조선민족통일전선연맹
을 결성하여 대일선전전對日宣
傳戰에 주력하였다.
김시현은 1 9 1 9년 3ㆍ1운동

직후 상주 헌병대에서 탈출하
여 만주로 망명하고 만주에 가
서는 바로 의열단에 입단한 것
으로 알려지고 있다. 그러니
그 창설요원은 아니었더라도
아주 초기의 구성원이었던 것
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김시
현은 이처럼 만주에서 의열단
으로 활동하며 1 9 2 0년 1 0월의
청산리싸움 등을 치르고 또 모
스크바민족대회에 한국대표로
참석하여 거기에서 결혼하여
돌아와 상해에 머물며 폭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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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권씨근기요산회安東權氏近畿樂山會의 2 0 0 8년 5월
정례산행 및 제1 3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행하오니
모든 회원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. 항상 가족동반을
환영합니다.

일 시 : 2008년 5월 1 7일(세번째 토요일) 10시 3 0분
집결장소 :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지하철 3호선 녹번역

3번출구
등 산 로 : 녹번역쪽에서 백련산白蓮山능선으로 올

라가 해발 2 2 6미터의 은평정恩平亭을거쳐
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방향으로 하산. 소요
시간 1시간 3 0분~ 2시간.

준 비 물 : 등산복ㆍ등산화또는 야외복에 운동화 착
용도 가함. 선택적간식물 및 음료.

연 락 처 : 권병일 총무 0 1 1 - 2 8 9 - 1 7 4 7
권기윤 0 1 0 - 7 2 8 2 - 3 6 0 8

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 權 寧 翼

근기요산회 5월산행겸 정기총회

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【7】

견우와 직녀성의 세월

5면으로 계속


